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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완, 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, 2015, 목조 위 유화, 418 x 366 cm]
  

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= 작년 삼성미술관 리움의 '아트스펙트럼 작가상'을 수상한

이완(36)의 첫 개인전이 서울 강남 도산로  '313 아트프로젝트'에서 열린다.
 

인쇄하기  닫기

|  입력 : 2015-04-16 07:57 |  수정 : 2015-04-16 07:59

313아트프로젝트, '리움 아트스펙트럼
작가상' 수상한 이완 첫 개인전
'울고간 새와 울러 올 새의 적막 사이에서'전 물질과잉 사회 대한민

국 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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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'울고 간 새와 울러 올 새의 적막 사이에서'라는 제목으로 15일 개막한 이 전시는 급

격한 경제 성장이 만든 물질 과잉 사회의 이면에 가려진  대한민국을 진단한다. 작가

는 대한민국이 가지는 독특한 정치, 경제 그리고 사회적 특징이 탈식민의 경험에서

비롯된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열등감과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결합되어 형

성되었음에 주목했다.
 

 

이번 전시는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<메이드인 코리아> 시리즈 2점을 중심으로, 세

대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반영하는 근현대 시기의 생산품 아카이브 <취미수집>, 그

리고 금융 프로젝트 <뱅크 오브 이완>으로 선보인다.
 

 

<메이드인 코리아> 시리즈는 작가에게 리움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의 영광을 안겨다

준 <메이드인>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됐다. 이전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동아

시아의 후기 식민주의와 신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번 메이드인 코리아에서도 드

러난다.
 

 

 시리즈는 총 10편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전근대 1편(짚신)

과 60-70년대 가발 산업에 주목한 근현대 1편(가발)이 전시된다.
 

 

메이드인 코리아의 근현대편에 해당하는 <메이드인 코리아 가발> 편은 60년대 호

황을 이루었던 한국의 가발 산업에 대한 이야기이다. 작가는 국가를 중심으로 마련

된 이러한 권력화된 집단적 가치가 당시 다양한 사회적 문제(특히 노동 문제)를 야기

했었던 사실에 초점을 두고, 보다 현대의 관점에서 과도기로서의 근현대 산업이 가

지는 의미에 접근한다. 영상과 함께 작가가 직접 제작한 가발이 함께 전시된다.
 

 

<취미수집>은 작가가 몇 해에 걸쳐 수집한 근현대의 생산품들로 구성된 아카이브이

다. 여기에는 일반 기제품부터 작가가 찍은 사진, 전통 시장에서 구매한 그림, 가격표

가 그대로 붙어 있는 종교적 상징물들이 포함된다. 각각의 오브제들은 하나의 통일

된 서사를 형성하며, 근현대의 시대정신을 표상하는 동시에 세대에 대한 작가의 관

심을 반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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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완, Product, 2015, C-print, 160 x 210 cm]

 
 

 작가의 금융 프로젝트 <뱅크 오브 이완(WAN)> 이 전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함께 진

행된다. 프로젝트는 작가가 직접 제작,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 화폐 ‘1WAN’을 2만원

의 가치로 관객들에게 판매하는 데서 출발한다.  작가는 WAN의 판매로 생긴 자본을

활용하여 실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‘행위’를 할 예정이며, 구매자들은 인터넷을

통해 자신의 화폐가 어떻게 가치 변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. 
 

 

이 밖에도 근현대의 계몽포스터를 연상시키는 회화 작품 <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

>, 네온으로 그려진 한국의 전통 산수 작품, <핑크빛 네온 산>, 가격표가 붙은 종교

적 상징물 (또는 기념품)을 촬영한 사진 연작, 그리고 등이 함께 전시되며 피상적 사

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준다. 전시는 5월 20일까지. (02)3446-3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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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▶이완= 2004년 동국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7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

활발히 활동해 왔다. 2014년 삼성미술관 리움 선정 제 1회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수상

하였으며, 제 10회 광주비엔날레 <터전을 불태우라>전의 참여 작가이다. 2013년에는

대구시립미술관의 젊은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 ‘Y artist Project’의 첫 번째 작가로 선정

되어 같은 해 개인전 <아아, 순정>전을 열기도 했다. 현대 사회가 지각해야 할 탈식민

적 시의성과 시각 예술로서의 작품성을 동시에 가지며,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

이어가고 있는 작가는 2016년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의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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